
1. 서론

국내외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

로운 금융시스템인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관심이 뜨겁

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신속

한 금융거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비즈니스 모

두에 이익을 제공한다[1-3]. 더욱이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거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모바일 간편결제 생태계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해석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장석, 성동규*

중앙대학교

Examining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Focusing on Self-Construal

Jang-Suk Lee, Dong-Kyu Sung*

Chung-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188명을 대상으로 기술수용모델 변인과 개인 특성 요인, 위험 지각 요인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문화차원 변수인 자기해석이 이러한 영향요인의 효과

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된 유용성과 주관적 규범, 혁신성, 프라이버시 위험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이용 용이성과 자기효능감, 성능 위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던 자기해석은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용이성, 주관적 규범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M을 통해 기술수용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자기해석과 같은

문화차원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자기해석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여러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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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variables of TAM, user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perceived risk variables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Through the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mobile payment,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ect of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inclu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strual. To verify hypotheses of this study,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responses from 188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as conducted.

The significant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AM variables, user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perceived 

risk variables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Self-construal was found to moderate 

the effect of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subjective norm. This study ma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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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역시 급성장하

고 있다. 독일의 시장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는

모바일결제 시장이 2015년 4,50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4]. 정부도 이러한 흐

름에발맞추어 2015년부터금융개혁을 4대핵심 개혁 과

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안성심의제도를 폐지하였

다[5]. 이는 Active-X나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 프로그

램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던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6].

이처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기존 결제방식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편에서는 개

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

다[7].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기존 결제서비스보다 안전하다고 홍보해왔지

만, 여러 차례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나 각종 해킹

사고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렵게만드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

서 개인정보보호 및보안관련 문제는 서비스 수용에 중

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

하는 것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성공적으로 안착시

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8].

최근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검증

하려는 노력이 늘어나면서 자기해석(self-construal)이

소비자 행동이나 마케팅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자기해석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주로 발견되

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주로 발견되

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구분된다[9]. 독립적 자기해

석 성향의 개인들은 자신과 타인을차별화시키려는 동기

를 가지지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의개인들은 자신

과 타인을 동화시키려는 동기를 가진다. 게다가 이러한

두 유형의 자기해석은 한 개인 안에 공존할 수 있으며,

상황적인 맥락에서 특정 유형의 자기해석이 활성화된다

[10].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화차원의 특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모바일 결제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여러 변

인의효과가 ‘나와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

는지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Ma, Yang, & Mourali[11]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

의 개인들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의개인보다 혁신

적인 제품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

였다. 모바일 간편결제 관련 연구들이 주로 모바일 결제

특성이나 소비자들의 이용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자기해석과 같은 심리적 변인을 통한 소비자들의 의

사결정을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뉴미디어 수용자들의 이용의도를 파

악하기 위해 꾸준히 적용되어 온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인들과혁신성이나 자기효능감과같은 개인 특성요인,

그리고 프라이버시 위험이나 성능 위험과 같은 지각된

위험요인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이 지닌 특성을 보다 이

해하기 위해 연구되어 온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금융서비스와 기술 융

합의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 혹은 서비스로서의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수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될 때 소비자

들의 신기술수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려는 시도들

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중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는 기술수용 과정

설명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다[12]. 먼저

TAM은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있다. 합

리적 행동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모두

가 행동 의도와 사람들이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한다[13]. TAM의 핵심 변인은 인

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 용이성이다. 인지된 유용성

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를 말하며,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새로운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

이라 믿는 정도를 말한다[12,13]. TAM은 정보통신 분야

나 신기술수용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그 유효성이 충

분히 입증되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기술수용 과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14]. 특히, 개인적인 동기 이외에 사회적 영

향이나 외부에서의 압력과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노출하였다. TAM의 최대 장점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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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명성(parsimony)이 포괄성(comprehensiveness) 측면

에서는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후 모델

의 설명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동기 요인으로

TAM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TAM2, TAM3)이나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는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모델로, 소비자의 신기술 수용에 대한 설명력이 높

은 연구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TAUT의 핵심 변

인인 성과 기대(performance expectation)와 노력 기대

(effort expectation),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TAM의 지각된유용성과이용 용이성, 주관적 규범과 각

각 매칭되는 개념으로, 이 변인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상호교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12,15,16]. 또한 TAM과

UTAUT가 조직의 맥락에서 기술수용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임을 감안했을 때, 모델의 변인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의 특성, 수용자 특성, 사회

적 맥락 등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AM2와 UTAUT에서 공통적으로 다루

고 있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이용용이성, 주관적규

범이 모바일 간편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인지된 유용성은 모바일결제 이용의도 뿐만 아

니라 모바일결제 충성도[18], 금융 애플리케이션 수용의

도[19], 스마트워치 수용의도[20] 등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유용성과는 달리 이용 용이성의 선

행연구결과는 TAM의 예측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용용

이성에 대한 효과는 기술수용에 가장중요한 예측변인이

라는 결과[21]에서부터 효과가 미비하거나 나타나지 않

았던 결과[4,16,20]까지 다소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주로 연구참여

자들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즉 연령이나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경험 유무,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 이용 용

이성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on &

Kenny[22]의 주장처럼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조절변인의 개입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병재와 이재신[20] 역시 이용 용

이성이 스마트워치 수용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지만 이용 용이성과 혁신성과의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한 것으로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이용 용이성의

효과는 조절변인의 존재나 연구참여자의 특성에따라 효

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의 내 행동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을 의미한다.

Venkatesh & Davis[23]는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는 과

정에서 작동되는 사회적 압력으로서 주관적 규범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즉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조 욕구가 기술수용 의도를 높인다고 보았

다. TAM2와 UTAUT를 이용한 여러 실증연구에서도주

관적 규범 혹은 사회적 압력이 신기술수용 의도에 미치

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해왔다

[12,16,20,24].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인지된 유용

성과 이용 용이성,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모바일 간편결

제에 나타나는 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H1: 모바일 간편결제의 인지된 유용성은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모바일 간편결제의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 주관적 규범은 모바일간편결제 이용의도에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개인 특성 요인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나 자신감과 같은 개인의 고유

한 성격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수용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25,26].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

스 채택과관련된선행연구에서도혁신성이나 혁신저항,

자기효능감, 사전지식 등과 같은 개인 특성 요인이 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보여주고있다[27,28].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에 미치는 개인 특

성 요인으로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혁신성이란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거나 받아들이

는 데주저하지않는열의나 정도’라고 할수있다[29]. 선

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혁신성은 사용자들의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나 전반적인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 다시 말해,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불확실성에 대처하려

는 의지가 크다. 하지만 UTAUT를 적용해 모바일 간편

결제 수용자들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던 최수정과 강영선[24]은 혁신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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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결

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혁신성의 효과가 특정 상

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성격 특성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어떤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31]. 자기효능감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관련된 상황을 통제할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소

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기술수용이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혁신성과 자

기효능감은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이용의도[32]나 모바일결제 충

성도[18]에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지각된 위험과 이용의

도 간 관계를 조절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8]. 이처럼여러 선행연구에서 혁신성이나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가 검증된 바 있으나, 이 연

구에서는 개인 특성 요인의 직접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혁신성은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자기효능감은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각된 위험요인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양한

위험을 느낀다. 여기서 언급되는 위험이란 현실적‧객관

적 위험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을 뜻한

다[33].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포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34]. 지각된 위험은특히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이전에 사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할 때 더욱

크게나타날 수있다. 특히전자상거래의 경우, 실물을 직

접 보지 않고거래를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지각된 위험

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있다[8]. 다수의선행연구 역시

지각된 위험이 신제품이나 기술수용을 저해하는주요 요

인이며[33], 위험을 크게 지각할수록 이용의도가 낮아진

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4].

하지만 삼성페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를 연구했던 김차근, 김정근, 최성진[35]의 연구

에서는 지각된 위험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

며, 전자상거래에서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전인수, 배일현[36]은 위험을 크게 지각할수록 구

매의도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지각된 위

험이 반드시 이용의도를 낮추는 것만은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적합

한 설명은 지각된 위험이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진 구성

개념(construct)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지각된

위험은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단일차원으로 측정할

경우,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을 단일차원 개념으로 측정하

기보다는 해당 주제와 영역에 적합한 위험 차원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보안성 심의

제도를 폐지한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 위험

과 성능 위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프라이버시 위험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에 위협을 받을 때 느끼는 위험을

말한다[34,38].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의 SNS 환경에서

는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

에 정보제공자의동의 없이도이를활용하고자하는 제3

자에 의해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버시 위험은 지

각된 위험의 하위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모바일 결

제 분야에서는 주로 업체간 비교[39]나 보호인식[40], 사

용자 저항[38]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 왔다. 하지만 프

라이버시 위험이 낮을수록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가

낮아진다는 소수의 선행연구 결과[7]를 제외하고는 모바

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

정이다.

반면 성과 위험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용자의 기대

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이다[41].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기

회가 없는 경우에 더욱 현저히 발생할 수 있다[42]. 특히

모바일 간편결제 환경에서 무선 인터넷의 불안정성과

PC보다 작은 화면, 그리고 더딘 처리성능은 모바일 간편

결제 성과에 대한 위험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비록

성과 위험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지만[7], 아직까지 성과 위

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

다 심층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특정 서비스나 기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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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데 있어 성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중요한 위험

차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

결제 상황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차

원이지만 그동안 많이 검증되지 못했던프라이버시 위험

과 성과 위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6: 개인들이 느끼는 프라이버시 위험은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개인들이느끼는성과 위험은 모바일 간편결제이

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자기해석의 조절적 역할

자기해석이란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거나 혹은 연결되

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9]. 자기해석은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구분되는데, 전자

는 주로 개인주의 문화에서 나타나고 후자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개인들은 자신을 사회맥락과 차별화하여 정의하

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의 개인들은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한다[43].

자기해석의 초기 연구들은 국가나 인종 간 문화적 차

이에 근거해 자기해석을분류했지만[44], 최근 동일한 문

화권이더라도 여러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개인들의 자기

해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43]. 이러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해석은 소비자의의사결정 영

역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45], 여러 선행연구에서는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사

람들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의 사람들보다 신제품

수용에 더욱 민감하며[11],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의

소비자들이 위험회피성향을 크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46]. 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소비자들이 독립적

자기해석 소비자들에 비해 재무적 위험 선호가 높다는

결과[47] 역시 보고된 바 있어, 자기해석의 효과는 여전

히 혼재하는 양상이다.

고도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가 사회

에 제대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 외에도 소

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향 같은 심리적인 요소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기제를 살펴보는것이 중요

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다음과 같은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RQ1-7: 기술수용모델 변인과 개인 특성 요인, 지각된

위험요인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자기해석에 따라차이가 있는가?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조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7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대학교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2주간 편의 표집하였다. 이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수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집단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6]. 설문에 앞서 참가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간단

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설문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항목과 인구통계학적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총 203

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88명의

설문 결과를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

용하였다: 인지된 유용성[13,17], 인지된 용이성[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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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규범[16,20], 혁신성[24,28], 자기효능감[8,31], 프

라이버시 위험[16,48], 성과 위험[7,42], 자기해석[11], 이

용의도[17].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흐알파(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총 9개의 변인들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0 이상의 신뢰도 값을 확보하였기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측정항목과 그에 대한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4. 분석 결과 및 해석

4.1 응답자 특성

연구에참여한 188명의응답자 중 남성은 84명(44.7%)

이었으며, 여성은 104명(55.3%)으로 여성 응답자의 비중

이 다소 높았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01세였으며,

학력은 ‘대학 재학 중’이 144명(76.6%), ‘전문대졸’이 3명

(1.6%), ‘대졸’이 7명(3.7%), ‘대학원이상’이34명(18.18%)이

었다. 결제금액은 월평균 26.33만 원이었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성별(남성=1, 여성=0)과 연

령은 이용의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결제금액이

클수록 이용의도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2.726,

p<.01).

4.2 가설 및 연구문제 검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고). 가설

검증 결과, 인지된 유용성(가설1)과 주관적 규범(가설3),

자기효능감(가설5), 프라이버시 위험(가설6)이 모바일 간

편결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easurement Item Reliability

Usefulness
Mobile payment would let me make payments more quickly
Mobile payment would improve my payment efficiency
Mobile payment would improve my payment convenience

.928

Ease of Use
Learning to use the mobile payment is easy for me.
It would be easy for me to become skillful at using the mobile payment.
I would find the mobile payment easy to use.

.929

Subjective
Norm

People who influence my behavior think that I should use mobile payment
My friends think that I should use mobile payment
My family members think that I should use mobile payment
People around me use or will use mobile payment

.758

Innovative-n
ess

If I heard about a new information technology, I would look for ways to experiment it.
In general, I am not hesitant to try out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mong my peers, I am usually the first to try out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I like to experiment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843

Self-
Efficacy

I have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use mobile payment
I am able to use mobile payment without the help of others
I am able to use mobile payment effectively well on my own
I am able to adjust the new technology or innovative products

.928

Privacy
Risk

I’m worried about losing my private information by hacker attacks
I would not feel safe providing my private information over the mobile payment system
I’m worried because other people may be able to access my account
I’m worried about sending sensitive information across the mobile payment system.

.902

Performan-c
e Risk

Comparing with other technologies such as Certificate or Active-X, using mobile payment has more
uncertainties.
Comparing with other technologies such as Certificate or Active-X, using mobile payment offers lower security
Using mobile payment would frustrates me because of its poor performance.
It is uncertain whether mobile payment would be as effective as I think

.785

Self-
Construal

I think my relationships with others are more important than my own accomplishments*
My personal identity, independent of others, is very important to me
It is important that I do my jobs better than others
I’d rather say “No” directly to others than risk being misunderstood
It is important to maintain harmony within my group*
I am willing to sacrifice my self-interest for the benefit of my group*

.701

Intention
to Use

I intend to pay for my purchases with mobile payment
From now on, I intend to pay with mobile payment frequently
From now on, I intend to pay with mobile payment continuously

.958

*reverse item(interdependent​self-construal)

Table 1. Measurement Item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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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pothesis Testing Results

반면 인지된 이용 용이성(가설2)과 혁신성(가설4), 성

능 위험(가설7)은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가설1과 가

설3, 가설5, 가설6은 지지된 반면, 가설2, 가설4, 가설7은

기각되었다(Fig. 2 참고).

또한 자기해석과의 상호작용효과 확인해 보았을 때,

인지된 유용성(t=4.253, p<.001)과 이용 용이성(t=-3.750,

p<.001), 그리고 주관적 규범(t=-2.043, p<.05)에서 자기

해석의 조절효과(연구문제1-3)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던 TAM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영향요인과 자기해석 간의 조절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 요약 및 향후 연구방향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

해서 기술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개혁확산이론을 비롯한 많은 이론과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변인, 특히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인들과 자기해석이라는 문화차원 변인을 고려한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TAM 관련 변인중 인지

된 유용성과 주관적 규범은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이용 용

이성은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SE β t(p) SE β t(p) SE β t(p) VIF

Constant .657 　 8.093*** .456 　 12.233*** .442 　 12.814*** 　

Sex .176 .002 .022(.982) .121 .003 .059(.953) .115 .022 .476(.635) 1.063

Age .030 .014 .195(.846) .021 -.003 -.058(.954) .020 -.027 -.554(.580) 1.127

Amount of Payment .002 .259 3.629*** .002 .129 2.481* .002 .138 2.726** 1.248

Usefulness .061 .450 7.163*** .063 .455 6.990*** 2.059

Ease of Use .069 .002 .033(.974) .082 .132 1.654(.100) 3.069

Subjective Norm .056 .391 6.824*** .058 .357 5.968*** 1.735

Innovativeness .072 -.045 -.649(.517) .070 -.077 -1.14(.254) 2.213

Self-Efficacy .068 .203 3.004** .071 .160 2.280* 2.399

Privacy Risk .062 .159 2.806** .061 .139 2.474* 1.531

Performance Risk .080 -.027 -.444(.658) .078 .005 .090(.928) 1.690

Self-Construal .147 .023 .372(.710) 1.931

Usefulness×Self .171 .347 4.253*** 3.229

Ease of Use×Self .172 -.320 -3.750*** 3.527

Norm×Self .132 -.146 -2.043* 2.478

Innovative×Self .161 -.091 -.960(.339) 4.359

Efficacy×Self .174 .003 .035(.972) 4.817

Privacy×Self .091 -.007 -.121(.904) 1.718

Performance×Self .141 .000 .001(.999) 2.165

F, R², ∆R²
R²=.067, ∆R²=.052,
F=4.430, p<.01

R²=.582, ∆R²=.515, F=24.694,
p<.001

R²=.651, ∆R²=.614,
F=17.550, p<.001

Durbin-Watson = 2.404

*** p<.001, ** p<.01, * p<.05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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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TAM의 예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

다. 여러 선행연구에서의 지적처럼 조직의 생산성 증진

을 목적으로 고안된 기술수용모델이 일반기술에 적용되

면, 그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을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19,20]. 이 연구의 응답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활용 능력이뛰어나기 때

문에 모바일 간편결제의 이용이 쉽다고지각하더라도 그

것으로인해 이용의도가높아지지는 않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6,17,19]. 즉 주변 사람이 모바일 간

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혹은 그들이 내가 모

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모바일 간

편결제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처럼

젊은 연령층의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을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이 쉽다’고 소구하는 것보다는 ‘간

편결제를 통한 결제가 유용하다’는 점을 소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용해야

할 것 같은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개인 특성 요인과 지각된 위험요인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프라이버시 위험만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던 반면, 혁신성과 성과 위험은 이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용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모바일 간편결제이용의도 역

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반면 혁신성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

로 먼저 혁신성이 이용의도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기보

다는 유용성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혁

신성은 그 자체로 이용의도나 수용의도에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으로서 더욱 효과를 나타

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로이 연구에 참여

했던 대상자들의 평균 결제금액이 20만 원 선이라는 것

을 감안했을 때, 이들은 모바일 간편결제라는 기술에 한

해서는 비이용자들에 비해 혁신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혁신성이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이

용의도에 영향을줄 수 있지만, 기술이 사회에 정착이 되

는 시점 혹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혁

신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질 수 있다고 예

상해 볼 수 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이용의

도 이외에 다른 변수를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풀리

지 않는 의문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연

구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프라이

버시 위험과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 간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기술수용 의도를 낮춘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상

이한 결과이다[33,48]. 하지만혁신을 초기에 채택한집단

이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용의도가 강하게 나타

난다는 주장[33]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모바일 전자

결제 초기 단계에서는 혁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

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각된 위험

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스마트폰 SNS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 수용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20-30대와 40-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를 비교했던 이정기[19]의 연구에서는 20-30대 집

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이 젊은 연령

층에 비해 보안 관련 우려가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젊은 층에

게 더욱 크게 소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간편결제의주 이용고객층인 20-30

대의 젊은 연령층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개

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

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차원 변인으로 살펴보았던 자기해석

은 지각된 유용성과는 정(+)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났지만,

이용 용이성과 주관적 규범과는 부(-)적인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강할수록 인지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

하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이 강할수록 이용

용이성과 주관적 규범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

화적 지향성에 따라 TAM의 차별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용 용이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상호의존적 성향이 높을 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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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Bandura[31]에 따르면, 기

술을사용하는 데 높은 능력이 있을때 우리는 그것을 이

용하기 쉽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능력은 직접적인 경험

을 통해서도 얻을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한 관찰이

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과의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를 모바일 간편결제 맥락에 적용해

보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의 개인들은다른 사람들

과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용 용이성을 크게

느끼고 이용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모

바일 간편결제와 같은 금융 관련 기술을 적용할 때 상호

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의 집단 혹은 문화권에서는 이용

용이성을 강조한다면 기술수용 효과를 제고시킬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규범의 경우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상

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낸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의존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집단의 조

화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부응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는 여러 선행연구[9,43,45]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된다. 즉 상호의존적 성향의 응답자들에게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모바일 간편결제를권유하거나 심지

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들의 독특성이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

회적 압력에 소구하는 마케팅 전략을수립한다면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지향의 차이는 사람들

이 어떻게 기술을 수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이번 연구결과

는 모바일 간편결제의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 젊은 연령

층을 대상으로 소구할 때에는 자기해석과같은 문화차원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한 이

러한 자기해석이 특정 문화권이나 국가별로나타나는 특

성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향으로 이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여러 학술적, 실무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지닌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들 집단은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데 익숙하고, 모바일 간편결제라

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편의 표집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

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따른다. 또한 이 연

구에서 사용한 TAM이 조직에서의 기술수용과 관련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기

술에 적용될 경우, 척도 사용에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라는 광범위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SNS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은 그 유형이 매우 상이한 것

으로 알려진 만큼[19],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의도를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및 확장 연구에서 이러한부분을

보완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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